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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, 대형 섬유․가구단지 조성
2013년까지 포천에 2500억원 투입 … 경기북부 섬유산업 시너지 기대

경기도 포천에 2013년까지 132만㎡에 이르는 대규모 가구 섬유 복합산업단지가 조성된다.

경기도 제2청은 포천시 및 사업시행자인 극동건설과 가구 섬유산업단지 건설을 위한 양해각서(MOU)를 5월

7일 체결했다.

포천시 군내면 일대 132만2000㎡에 2500억원을 들여 조성하는 복합산업단지는 가구와 섬유, 기타 제조기업

이 유치될 예정이다.

연구에서 개발, 생산, 판매까지 일괄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경기 북부지역의 가구 섬유산업 발전을 이끌어

갈 방침이다.

단지가 완공되면 연간 생산액 7000억원, 8000여명 일자리 창출 등의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

있다.

또 앞서 조성됐거나 조성되고 있는 양주 검준산업단지, 포천 양문산업단지, 포천 신평산업단지 등과 연계하

면 경기 북부지역의 섬유산업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.

기존 산업단지는 LH공사(한국토지주택공사) 등 공기업이나 실수요자가 직접 개발해 왔으나 포천 복합산업

단지는 극동건설 주도 아래 포천시와 민관합동개발 방식으로 건설된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

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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